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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한산성에서 배운 살아있는 역사, 〈歷史(역사), 느낌표!〉 성료
-걷고 보고 체험하며 만난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역사-

▶ 남한산성역사문화관, 성인 인문교양 프로그램 <歷史(역사), 느낌표!> 성공적 마무리

▶ 11월 13일부터 4주간 이어진 걷고 맛보고 즐기며 배우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여행

  경기문화재단(대표이사 유정주)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 12월 4일, 성인을 대상으

로 진행한 인문교양 프로그램 〈歷史(역사), 느낌표!〉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

혔다.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13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었으며, 모집 단계

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.

 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걷고 보고 체험하며 남

한산성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 인문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. 참여자

들은 전문가와 함께 성곽을 거닐고, 전통 무예를 관람하고, 직접 술을 빚어보는 등 다

채로운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.

  이번 프로그램은 4회차에 걸쳐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

록 기획되었다. 먼저, 최재헌 이코모스(ICOMOS)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강연과 함께 성

곽을 직접 답사하며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웅장함을 살펴보았다. 이어 오덕만 전(前) 한

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회장과 숭렬전·수어장대 등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고, 매에게 

먹이를 주는 ‘매줄밥부르기’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. 

 3회차에서는 ‘큰별쌤’으로 유명한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병자호란 이야기를 생

생하게 들려주었으며, 경기도 무형유산인 ‘경기검무’ 공연이 더해져 참여자들의 몰입도

를 높였다. 마지막 회차에는 남한산성 소주 전수자인 강환구 명인과 함께 전통주의 역

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



- 2 -

다.

 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관계자는 “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산성을 한층 가깝고 친근

하게 느끼고,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참여자들의 반응이 많

았다”며 “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알찬 

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 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, 내년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

함께할 수 있는 교육·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.

[붙임. 사진자료]

〈歷史, 느낌표!〉 현장사진


